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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화섬 탈피 금융그룹 “탈바꿈”
예가람저축은행 인수로 체제정비 마무리 … 증시에서 러브콜 이어져

태광그룹이 금융그룹의 모양새를 갖추고 성장동력의 한 축을 확립하자 증시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최근 예가람저축은행을 사실상 인수함으로써 흥국생명, 흥국투신운용, 흥국

쌍용화재, 흥국증권, 고려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두 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금융그룹으로서의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상장 계열사인 대한화섬 주가가 4월5일부터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4월18일 장중 한때 7만

49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를 나타냈다.

대한화섬은 2005년 말 5만6000원에 비해 34% 정도 상승했으며 외국인 보유지분율이 0.16%에서 1.95%까지 

높아졌다.

태광산업 주가도 2005년 말 55만-56만원대에서 1월 71만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을 거쳐 최근에는 57만

-58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태광산업은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을 통해 피데스증권중개를 인수해 사명을 흥국증권으로 변경했다.

또 쌍용화재 지분 52.47%를 확보한데 이어 최근에는 계열사인 대한화섬을 통해 예가람저축은행 주식 97만

7021주(29.1%)를 취득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이다.

태광산업은 대한화섬 지분 16.74%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서보급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이 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이다.

또 금융계열의 맏형인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이호진 회장(56.71%)을 포함해 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인 금융그룹을 탄생시킨 셈이다.

 태광그룹측은 향후 금융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 등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증시 일각에서는 여전

히 태광산업이 추가로 증권사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태광그룹측은 증권사 추가 인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증권중개기업인 흥국증권을 종합증권사로 

변모시킨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흥국증권은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이 각각 57억원, 33억원에 불과해 약정업무만 가능한 상태이며, 

종합증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관계자는 “최근 증권가에서 나돌고 있는 모 증권사 추가 인수설 등은 사실이 아니며 증권사를 더이상 

인수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합증권사로 변화시키기 위해 조만간 증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산운용통합법 시

행을 앞두고 투신과 증권간 합병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1년 설립된 태광산업은 섬유 등으로 주력사업을 이어오다 1990년대 중반부터 케이블TV 부문에, 최근에

는 금융부문에 각각 진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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